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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란용 토종닭 산업화 ‘첫발’…달걀, 지역 특화 시장 연다
- 조용민 국립축산과학원장, 21일 경북 영양군 시험 농가 찾아 사육 상황 점검

- 국가 R&D 기술·영양군 인프라 결합…2030년까지 소규모 농가 50호 육성
※2026. 7. 21.(화) 10:30~16:00, 경상북도 영양군 산란용 토종닭 시험 농가 현장 컨설팅

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경북 영양군이 산란용 토종닭을 활용한 프

리미엄 계란 시장 개척과 지역 특화 모델 구축에 뜻을 모았다.

 조용민 국립축산과학원장은 21일 경북 영양군의 산란용 토종닭 현장시험 

농가를 방문해 사육 현황을 점검하고,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. 이어 오

도창 영양군수와 만나 토종닭 시장 확대와 프리미엄 토종란을 지역의 새

로운 소득원으로 육성, 지역 특화 상생 모델로 개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.

 이번 방문은 국립축산과학원과 영양군이 2023년 10월 체결한 '산란용 토

종닭 개발·보급 업무협약'의 후속 조치다. 축산원은 올해부터 '산란용 토종

닭 사양관리 기술 확립 연구('26~'30)'에 착수했으며, 중장기 로드맵을 통

해 R&D 역량과 영양군의 비즈니스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결합할 방침이다.

 영양군은 2030년까지 소규모 산란계 농가 50호(약 40만~50만 수)를 육

성하고, 생산된 달걀의 유통을 위해 '공공형 계란가공센터(EPC)' 구축을 

추진한다. 이를 통해 영양군의 청정 이미지를 담은 브랜드 계란을 이커머

스 및 공공급식 등 광역 유통망으로 공급한다는 전략이다.

 오도창 영양군수는 “축산과학원의 기술과 영양군의 인프라를 결합해 프

리미엄 시장 개척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를 내겠다”라고 말했다.



 조용민 국립축산과학원장도 “이번 현장 소통은 국가 R&D와 지자체 인프

라가 결합한 선도적 상생 모델의 첫 단추”라며 “영양군 토종닭 달걀이 시

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현장 맞춤형 기술과 마케팅 전략을 적극 지

원하겠다.”"라고 밝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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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 산란용 토종닭 사육 농가 현장 방문 일정표

일 자: 2026. 7. 21.(화)

장 소: 경북 영양군 석보면 원요로 218-136(쿠쿠닭농장),

영양군 군청길 37(영양군청)

일 정

시  간 분 내    용

10:00～10:30 30 ∘ 영양군수 면담
10:30～11:10 40 ∘ 이 동(영양군청 → 사육 농가)
11:10～11:50 40 ∘ 사육 현황 점검 및 의견 수렴


